
France 0 - 2 Spain — 데이터 기반 전술 칼럼
(2026-07-15)

한 번의 결정을 만드는 4미터 — France와 Spain, 2026년 4강의 전술적
분기점

두 팀이 만든 공격의 평균 패스 거리는 단 한 변수로 2026년 7월 15일,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은 월드컵 4강전의
진실을 드러냈다. 0-2라는 스코어, 그리고 4강이라는 무대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단순한 결과의
나열로 환원될 수 없었다. France는 자신들의 경향대로, 스페인보다 확실히 더 긴 패스와 직접적인 전개를
반복했다. 실제로 양 팀의 전술 지표 중 가장 크게 갈린 항목은 '평균 패스 거리'였다. 이 변수에서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뚜렷하게 높은 값을 보였고(z-score 기준 가장 큰 격차), 그만큼 공격 한 번 한 번을 더 길게, 더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운반하려 했다.

그러나 49% 대 51%의 점유율, 10-10의 슈팅수, 그리고 0.3 대 1.6의 기대득점(xG)이 말해주듯, 경기의 흐름은
France가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스페인은 짧은 패스와 집요한 연결,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으로
22분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58분 페드로 포로의 추가골을 완성했다. 프랑스의 다이렉트한 접근이
스페인의 촘촘한 소유와 결합된 빌드업을 뚫지 못한 순간, 이 90분의 전략적 균형추는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
경기는 평균 패스 거리라는 한 가지 변수에 집약된 전술적 충돌 — 그리고 그 충돌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무대였다.

다이렉트, 측면, 폭 — 프랑스의 공격 경향과 그 한계

프랑스가 이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의 세 가지 축은 분명했다. 첫 번째는 긴 패스 거리, 두 번째는 측면에서의 종결
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좌우로 넓게 흔드는 폭의 활용이다. 이 세 변수 모두에서 프랑스는 스페인보다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즉, 프랑스는 소유와 세밀한 연결보다는, 볼을 빠르게 전방으로 운반하고, 측면을 활용해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들고, 마지막에는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전개는 경기 초반부터 반복됐다. 프랑스는 빌드업 구간에서 중앙을 길게 가르는 패스, 혹은 풀백과 윙어를
활용한 측면 전개로 상대 진영을 공략했다. 특히, 좌우를 넓게 활용해 스페인의 압박을 분산시킨 뒤,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다. 실제로 프랑스의 크로스 시도는 20회에 달했으나, 이 중 성공은 4회에 그쳤다.
이 수치는 크로스에 의존한 공격의 빈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효율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말해준다.

스페인은 정반대의 접근을 택했다. 짧은 패스와 중앙 콤비네이션 플레이,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집요한 침투로
프랑스의 수비 라인을 공략했다. 평균 패스 거리에서 프랑스가 우위를 점했음에도, 실질적인 위협은 스페인의 짧은
연결에서 더 자주 만들어졌다. 프랑스의 공격이 넓고 직접적이었다면, 스페인은 좁고 세밀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했다. 이처럼 세 가지 전술 지표의 격차는 경기 내내 두 팀의 공격 패턴을 명확히 갈랐다.

공격 시퀀스의 단계별 해부 — 시작, 전개, 종결

프랑스의 공격 시퀀스는 대체로 하프라인 근처에서 시작됐다. 수비진에서 한두 번의 짧은 연결 이후, 곧바로
중장거리 패스를 통해 측면이나 2선에 위치한 선수에게 볼이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패스의 속도와



거리를 모두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전개가 빠른 만큼, 공격의 복잡성은 떨어졌다. 박스 근처에서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보다는, 풀백이나 윙어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단순화된 패턴이 반복됐다.

전개 단계에서의 좌우 활용 폭 역시 두드러졌다. 프랑스는 좌우를 넓게 쓰며 스페인의 중앙 압박을 피하려 했지만,
이 폭이 실제로 박스 내 위협으로 이어지는 빈도는 낮았다.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전달된 이후, 세컨드 볼이나 2차
슈팅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종결 단계에서는 크로스가 상대 수비에 차단되거나,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 실제로 프랑스의 박스 안 슈팅은 4회에 불과했고, 기대득점(xG) 역시 0.3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스페인의 공격 시퀀스는 짧고 촘촘했다. 하프라인을 넘은 뒤에도 패스의 길이는 짧았고, 중앙에서의 삼각형
패턴이 반복됐다. 박스 진입 전후로 2~3회의 짧은 패스 교환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거나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이 자주 관찰됐다. 스페인은 크로스보다는 패스를 통한 박스 침투에 집중했고, 그 결과 박스
안 슈팅 5회, 빅 찬스 3회를 기록했다. 이처럼 두 팀의 공격 시퀀스는 시작 지점, 전개 방식, 종결 패턴 모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세트피스, 박스 진입, 크로스 — 수치로 본 결정적 차이

아래는 양 팀의 주요 팀 통계 비교표다.

지표 France Spain

포메이션 4-2-3-1 4-2-3-1

팀 평점 6.4 7.0

점유율(%) 49 51

기대득점(xG) 0.3 1.6

전체 슈팅 10 10

유효 슈팅 3 2

박스 안 슈팅 4 5

빅 찬스 0 3

코너킥 7 1

파울 11 12

패스 시도 472 500

성공 패스 395 428

최종 3분의 1 진입 44 36

태클 성공률(%) 57 64

듀얼 승률(%) 44 56



이 표가 드러내는 핵심은, 프랑스가 코너킥 7회, 크로스 시도 20회(성공 4회)로 세트피스와 측면 종결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박스 안 슈팅, 빅 찬스, 기대득점 등 공격의 질을 가늠하는 수치에서는
모두 스페인에 뒤졌다. 프랑스는 최종 3분의 1 진입 횟수(44회)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이 진입이 실제로 골로
연결되는 효율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스페인은 코너킥 1회, 크로스 시도 8회(성공 1회)에 불과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 기회 창출에 집중했다.
빅 찬스 3회, 기대득점 1.6, 그리고 2골이라는 결과는 양적 접근보다 질적 효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다.
박스 진입 이후의 짧은 패스 교환, 그리고 세밀한 마무리가 스페인의 승리를 견인했다.

결정적 장면 — 평소와 달랐던 스페인의 두 번째 골

이 경기의 분기점이 된 장면은 후반 58분, 페드로 포로의 추가골이었다. 이 골은 스페인의 전형적 패턴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평소 스페인은 짧은 패스와 중앙 콤비네이션으로 박스 안을 공략했지만, 이 장면에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이어진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이 결합됐다. 포로는 오른쪽에서 오버래핑을 시도했고, 동료의 짧은
패스를 받아 박스 중앙으로 침투했다. 이어진 슈팅은 프랑스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이뤄졌고, 이는 평소보다 더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는 전개였다.

이 시퀀스는 스페인이 경기 내내 보여준 짧은 패스 위주의 접근과, 상황에 따라 빠른 전환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프랑스의 수비가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케어하려다 공간을 내줬고, 스페인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 장면은 스페인이 단순히 패스만을 고집하는 팀이 아님을, 그리고 필요할 때는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종결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왜 스페인이 이겼는가 — 효율과 구조의 승리

이 경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2-0으로 눌렀다는 점은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앞의 표에서 보듯,
프랑스는 전체 슈팅 수(10회)와 박스 안 진입(44회) 등 양적 지표에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최종 3분의 1
진입 횟수는 스페인보다 많았고(44회 vs 36회), 크로스 시도(20회) 역시 월등했다. 하지만 그 많은 진입과
크로스가 실제 위협으로 전환된 빈도는 극히 낮았다. 프랑스의 크로스 성공률은 20%에 불과했고, 박스 안 슈팅도
4회에 그쳤다. 반면 스페인은 단 8회의 크로스 시도 중 1회만 성공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효율(5회)과 결정적
찬스 창출(빅 찬스 3회, 2골)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프랑스가 평균 패스 거리와 측면 종결 비중, 좌우 흔들기 폭 — 즉 다이렉트하고 넓은 공격
전개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했음에도, 이 방식이 실제 박스 내 위협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공격은 빠르고 넓게 펼쳐졌지만, 마지막 구역에서의 세밀함과 콤비네이션의 질에서 스페인에 미치지 못했다.
스페인은 전체 패스 성공률(428회/500회)과 짧은 패스 위주의 점유,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마무리로, 적은
기회 속에서도 최대의 효율을 뽑아냈다. 특히 두 골 모두 박스 중앙에서 만들어졌고, 이는 스페인의 구조적 우위와
빌드업의 완성도를 증명한다.

결론 — 구조적 우위가 만든 차이, 그리고 다음 단계의 과제

이 경기에서 더 효과적인 스타일은 명확히 스페인의 것이었다. 프랑스는 다이렉트하고 폭넓은 전개, 빈번한 크로스
시도 등에서 상대를 압도했지만, 기대득점(0.3)과 실제 득점(0)에서 완전히 막혔다. 반면 스페인은 점유율(51%),
기대득점(1.6), 그리고 실제 득점(2) 모두에서 앞섰다. 결정적 변수였던 박스 내 세밀함, 그리고 빌드업의 완성도가



승패를 갈랐다. 프랑스의 공격 패턴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반면, 스페인은 필요할 때마다 짧은 패스와 세밀한
콤비네이션으로 프랑스 수비를 무너뜨렸다. 이 차이가 2026년 7월 15일, 4강이라는 무대에서 2-0이라는 냉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스페인에게 단순한 한 경기의 성공이 아니다. 스타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스페인은 전통적 점유와 짧은
패스에 더해, 상황에 따라 직접성까지 가미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토너먼트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반면 프랑스는 다이렉트-크로스-폭넓은 전개라는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했음에도, 박스
내에서의 창의성과 세밀함이 부족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이번 경기에서 뚜렷이 드러냈다. 다음 단계,
스페인의 구조적 우위가 결승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 오늘의 2-0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했다.

데이터 출처: Sofascore 와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Soccer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리뷰입니다.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로부터 생성된 컨텐츠입니다.

데이터 출처 : Sofascore(소파스코어), 명지대학교 스포츠기록분석연구센터 AI:fficial Soccer 실시간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